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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8월 2차, 9월 3차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 연다”
7.15 윤석열 퇴진 금속노조 결의대회 … “윤 씨 퇴진, 민중 생존권 지키는 길”

 

민주노총 총파업 

마지막 날인 7월 

15일 금속노조가 

윤석열 정권 퇴진 

범국민대회에 앞서 

결의대회를 벌이

고, 반노동 폭주를 

벌이는 윤석열 정

권을 향한 분노를 

모았다.

금속노조는 7월 

15일 오후 서울고

용노동청 앞에서 ‘노동탄압 분쇄, 

윤석열 퇴진 금속노조 결의대회’를 

열었다. 이날 결의대회와 범국민대

회는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

벌인 민주노총 총파업의 대미를 장

식하는 대회였다.

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결의대

회 대회사에서 “오늘이 총파업 마

지막 날이다. 지난 2주 폭우가 쏟는 

가운데, 금속 조합원들의 힘으로 총

파업을 사수했다”라며 “민주노총

의 자랑스러운 총파업 투쟁은 승리

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”라고 힘주

어 말했다.

윤장혁 위원장은 검사독재, 노동

탄압, 최저임금위원회 파행, 핵오염

수 방류 용인 등 윤석열 정권의 악

행을 열거하며 “윤석열을 하루빨리 

끌어내리는 길이 노동자 민중의 생

존권을 지키는 길이다. 금속노조가 

그 길에 앞장서자”라고 독려했다.

김도현 금속노조 서울지부장은 투

쟁사를 통해 자본과 윤석열 정권의 

마름 역할을 하는 이정식 노동, 한

동훈 법무,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

을 강력하게 규탄했다.

김도현 지부장은 “노동·교육·

경제·정치에 프레임 씌우기, 악마

화하기로 민생을 파탄으로 몰고 있

다”라면서 “노동자들이 올해 말까

지 힘차게 싸워서 윤석열 정권을 반

드시 응징하자”라고 호소했다.

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

투쟁사에서 “정당성을 잃은 윤석열 

정권은 반대 목소

리가 두렵고, 그 

목소리가 커져 박

근혜 꼴이 날까 봐 

막 나가고 있다”

라며 “정권에 반

대하는 목소리를 

괴담이라고 모는

데, 일본 핵 오염

수가 안전하고, 최

저임금이 오르면 

나라가 망한다는 

저들의 말이야말로 

괴담이다”라고 꼬집었다.

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

를 마친 금속노동자들은 범국민대회

를 여는 경복궁역 인근까지 행진했

다.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‘윤석열 

정권 퇴진운동본부(준)’는 “오늘 1

차 집회를 시작으로 8월 2차, 9월 3

차 범국민대회를 이어가며 국민의 

윤석열 정권 퇴진 목소리를 모으겠

다”라고 밝혔다.

퇴진운동본부(준)는 “우리는 오

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하

며 역사의 행보를 시작한다”라면서 

“윤석열 정권 1년은 노동자, 농민, 

빈민, 민중이 버티기조차 버거운 10

년 같은 끔찍한 1년이었다. 윤석열 

정권은 퇴진하라”라고 선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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